
학교 -직업 이행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과 직업탐색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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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탐색은 구직자의 취업과정에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인정되어 왔다. 아울러 사회적 자본의 한

형태인 사회적 네트워크는 노동자의 취업과정에서 유의미한 대안으로 경제사회학자들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이다. 본고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성격과 직업탐색의 일견 모순적인 주장을 논리적으로 통

합하는 직업탐색의 구조적 제약모형을 제시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업탐색의 효과와 직업탐색의

실행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사회적 자본임을 주장하며, 이 모형을 청년층의 학교-직업 전환과정에

적용한다.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 청년 자료와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이 모형을 검증하고 청년

층의 첫 취업과정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가 직업탐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

음과, 부분적으로 직업탐색의 동인으로 작용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가 국

내의 취업정보제공시스템에 대해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 시스템의 중요 구성요

소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I. 서론

본 논문은 노동시장의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구직과정 즉 학교-직업 이행(school- to- work)과

정에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직업탐색의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노동자의 구직과정은 사회학과

경제학의 이론적 접근에서 대조가 큰 문제 영역으로, 사회학의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여 왔고, 경제학의 경우는 직장정보의 확보 노력을 의미하는 직업탐색을 중

심으로 이 주제가 탐구되어 왔다.

구직과정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 배경에는 특정한 능력(productivity)을 갖춘 노동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와 보수를 제공하는 직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에서는 이 연결이 적절

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노동시장의 사회학과 경제학에서는 어떤 구직

과정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으로 노동자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방법 내지

관행이 무엇인가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

이들 연구는 그 출발점에서 노동시장 내의 정보가 불완전 혹은 불확실하다(imperfect

information, market uncertainty)는 전제를 공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로부터 출발한 사회학과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1)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국내학자들의 실증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경제학자들은 물론 사회학자

들의 연구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최근 들어서 경제학의 어수봉(1994), 사회학의 박찬웅(1999), 이

정규(2000), 교육학의 장원섭(1997)등의 연구들이 눈에 띤다.

한편 노동자의 구직과정은 노동자측만의 문제는 아니며, 구인자(사용자)측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구

인자측의 특성과 구인자측의 노동자 정보 결핍도 역시 문제가 되나(e.g ., Spence[1974]의 시장신호

[market signaling], Schwab Rynes & Aldag [1987]의 구인자-구직자의 쌍방적 의사결정 과정,

Barron & Bishop[1985]의 고용주의 구인행위 등 참조.)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경제학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은 그 방향이 매우 상이하며, 그 상이점은 시장(market)"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로부터 비롯된다. 사회학의 경우는 정보가 불완전한 시장 상황에서 개인들의

대응과 행위가 사회구조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강조하는 반면, 경제학의 경우는 이러한 불확실

성에 대해 합리적인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주로 주목한다. (Granovetter, 1973, 1974,

1985).

본고에서는 두 학문이 강조하고 있는 요인들, 구체적으로 직업탐색방법(job- search), 입직방법

(worker-job matching),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구조적 특성, 입직의 질(matching

quality) 등의 효과를 검토한다. 특히 분석의 초점이 되는 것은 직업탐색 방법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직업탐색 강도(intensity),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size) 및 강도(strength)가 학교

졸업자들이 첫 구직과정에 과연 이론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의 여부

이다.

노동시장 사회학자들에게 직장탐색론은 그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비판과 대안 형성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립되는 요인들의 효과 확인을 넘어서서 네트워크론과 직업탐색론의 대립점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고 연결하려는 시도를 거의 해오지 않고 있다. 노동경제학자들 역시 사회구조론

적 시각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유용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외면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일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제학의 직업탐색이론과 사

회학의 네트워크론의 통합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이정규, 2000)와 동일한 선상에서 고등학교와 대

학을 떠난 신규 구직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직업탐색의 효과를 분석한다. 국내

의 기존 연구들과 다른 점은 첫째, 본 논문에서는 Lin(1982)과 그의 동료들(Lin, Ensel & Vaughn,

1981)이 사용했던 네트워크의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s)과 Granovetter (1973, 1974, 1982)의 네

트워크 강도(strength)를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성격변수로 사용한 점을 들 수 있다. 네트워크

의 특성으로 규모(size), 밀도(density), 중앙성(centrality) 등을 사용한 선행 연구(박찬웅, 1999; 이

정규, 2000)들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자본, 즉 응답자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네트워

크들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와 그 연결의 강도를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으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특징은 네트워크론과 직업탐색론의 설명에서 흔히 부딪히게 되는 상호 모순적인 주장들- -

직업탐색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성공적으로 취업되는 현실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네트워크

론과 새로운 직장에 대한 탐색이 구직과정의 핵심이라는 직업탐색론의 대립되는 주장들- -을 통합

하고 이를 검증해본 점이다. 그 이론적 통합은 네트워크 구조를 제약조건(constraints)으로, 그리고

직업탐색을 그 제약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선택행위(choice behavior)로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가설은 "직업탐색의 구조적 제약 모형(a structural constraint model of job search)"으로 명

명되며 그 핵심은 직업탐색의 효과가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성격에 의해 구체화 혹은 제약

(constrained)된다는 것이다. 즉, 직업탐색이 구직에 중요하지만, 모든 경우가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

크(사회적 자본)의 결핍이 있는 경우에 중요하며,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경우는 직업탐색이 필요

없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먼저 직업탐색론과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네트워크론의 이론을 살펴보고, 직업탐색의

구조적 제약 모형을 형성하며, 이를 검증함과 아울러 현행 직업알선제도와 같은 노동시장 정보 유

통을 촉진하는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직업탐색론

신고전 경제학의 직업탐색론은 그 출발점을 직업 정보의 획득을 위해서는 직업탐색이 필요하며

직업탐색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Hammermash, 1987)는 기본전제에 두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출

발한 주류 경제학자들의 구직과정 연구 모형을 살펴보면,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라는 전

통적인 분석 틀이 그 중심에 있다. 이 모형은 신고전학파의 인적자원이론(human capital theory)이

한계생산력(marginal productivity)을 설명하는 논리(Becker, 1975: 39-40)를 그대로 채용한다. 노동

시장정보를 구직자(job searcher)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 확보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cost)과 이득(return)에 대한 고려가 그 중심이며, 직업정보의 탐색이 그에 투입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기대이득(expected return)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노동자가 직업탐색을 수행한다는 합리적

선택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Stigler(1961)의 선구적 모형 이후, 오늘날 주로 채택되는 직업탐색모형은 연속적 탐색모형

(sequential search model)으로, 이 모형은 (1) 확보 가능한 직장의 임금들의 총집합인 임금분포

(wage offer distribution)와 (2) 주어진 기간 안에 직장을 찾을 확률, 즉 일자리 확보의 속도인 취

업제의비율(offer arrival rate), 그리고 (3) 노동자가 취업을 위해 설정한 최소한의 임금인 임계임금

(reservation wage) 등을 그 주요 변수로 포함하고 있다. 이 변수들에 대한 정보는 대개 초기탐색

이후(after initial search)에 확보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들이 주어졌을 때 직업탐색 중인 노동자

가 당면한 문제는 과연 이 일자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탐색을 계속할 것인가?

의 문제이다(Mortenson, 1986; Lippman and McCall, 1976; McKenna: 1985).

구체적으로 연속적 탐색모형에 의하면, 구직자들이 노동시장의 불완전 상황에서 채택하는 전략

은 매번 일자리가 제시될 때 그 직장이 받아들일만한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받아들일 만한

최저임금 수준(minimally acceptable wage)을 사전에 정해 놓는다면 이러한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

다. 이에 따라 구직자는 시장에서 제안임금의 분포와 탐색비용, 그리고 자신이 받아들일 여러 수준

의 임계임금을 근거로, 직업탐색으로 인해 발생할 기대소득의 현재가치(expected present value of

return)를 계산하고 그중 가장 높은 기대소득을 가져올 임계임금을 결정한다. 결국, 제의된 직장 중

이 최적 임계임금 이상의 직장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직장은 거절하면서 탐색을 계속하게 되

는 것이다.2)

노동자의 구직 과정과 관련하여 이 모형이 제시하는 가설은 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일자리 탐



색에 적극적이 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구직확률과 구직의 질을 높인다는 명제이다. 일자리

와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전파시키는 것은 시장의 모든 당사자(구직자와

구인자)들을 위해 탐색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고용대행기관(예컨대, 인력은행과 직업소개소

등)의 업무는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며 또 그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은 정보 유통의 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실업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Ehrenberg and Smith, 1997[1999]; 624-625).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다음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직업탐색을 유도하는 요인이 무

엇인가 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탐색이론들은 탐색의 기준이 되는 기대소득(expected return)결정요

인과 그 기대소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임계임금(reservation) 결정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 해

답을 제시하고 있다. Halaby(1988; 10- 11)의 해석에 따르면, 기대소득은 (1) 탐색의 결과 제의 받은

임금수준이 임계임금보다 클 확률 (2) 제의된 임금이 임계임금의 수준을 초과하는 정도(reservation

wage - wage offer)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전형적인 직업탐색모형은 기대소득이 노동수요, 제의

받은 임금의 평균 및 분산이 증가할수록 더 커지고, 노동자의 이동비용(transfer cost ) 및 현재 임

금, 즉 임계임금이 증가할수록 작아짐을 예측하였다. Mortenson(1986)은 임계임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직장 제의받기(offer arrival)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임계임금은 내려가고 탐색기간도 짧아진다. 2) 제의된 임금 수준의 상승은 임계임금의 상승을 야기

한다. 3) 제의된 임금의 평균이 임계임금보다 더 빨리 변화하므로, 실업율을 낮추는데 후자보다 더

효과적이다. 4) 임금수준의 분산도(variance)가 직업탐색에 끼치는 효과는 이자율(interest rate)와

같은 다른 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뚜렷한 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러한 직업탐색모형은 일견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우리의 경험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합리적으

로 보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Lee, 1993: 18). 직업탐색이론이 현실적으로도 유용

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1)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은 직

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며, 그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2) 직업정보의 부족에 직면한

합리적 개인은 현재 확보된 정보에 의거하여 어떤 직업탐색 결정을 내리는가?

직업탐색론은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기본적인 이론적 도구- -투자논리(즉 비용-이익 분석)- -

때문에 두 번째 질문에는 충실하지만 첫 번째 질문은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신고전학

파 노동경제학은 일반적으로 공공 직업안내체계나 신문·광고와 같은 공식적인 구인 및 구직 정보

제공체계이외의 소위 비공식적인 정보전달체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시장의 효율성이 이들에 의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친구, 친척, 직장동료

및 기타 친지들을 포함하는 비공식적인 정보전달 통로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시장이 다른

생산요소와 상품시장에 비하여 더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는 것이다. 이 때

문에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는 공공 직업안내 시스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2)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의 지급은 실업기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탐색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따라서 임계임금을 상향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

문이다 (Ehrenberg and Smith, 1997[1999]; 626- 627).

한편, 가장 기본적인 연속형 직업탐색모형은 McKenna (1985: 10- 11)를 참조하시오.



며, 현재의 공공직업안내(job search assistance)체계는 바로 신고전학파의 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

다.

그러나, 초기의 노동경제학자들은 비공식적인 정보원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경험적으로도 많은

노동자들이 비공식적 정보채널을 사용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Lurie and Rayayck, 1968;

Reynolds, 1951; Ullman and Taylor, 1965). 또한, 이론적인 수준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직업탐색을

모두 고려한 연구도 있다. 리스와 슐츠(Rees and Shultz, 1970)는 구직노동자와 구인사용자들이 두

단계(two- stage) 탐색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첫째는 포괄적 탐색(extensive search)의 단

계로서 이 시기에는 주로 공식적 수단이 사용되며, 이때 탐색자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잠재적 직

장과 노동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집중적 탐색(intensive search)의 시기로 전 단계와는

달리 일차 파악된 노동자의 능력과 근무조건의 질(quality)을 검토하는 단계로서 비공식적 네트워

크의 사용이 그 특징이라 한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옥석을 가려내는 선별

(screening)장치로서 유용하다는 점을 알고 있고 그 사용에 적극적인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의 틀에 통합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대표적으로 몽고메리(Montgomery, 1991)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사회적 네

트워크는 노동자를 그의 한계생산력과 상응하는 직장에 연결시켜줌으로써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균

형을 달성하는데 공헌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공식적인 채널을 사용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진정한 생산성(true productivity)을 파악하는 것이 그를 고용해서 사용한 연후에야 가능

하지만, 네트워크를 통한 경우는 고용이전에도 가능하다. 이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그의 능력

에 상응하는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례일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연결을

통해서 취업한 노동자는 그의 한계생산성을 고용주가 파악할 확률이 높으므로 공식적 채널을 통한

경우보다 임금수준이 적정하거나 높으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2. 사회적 자본 모형 : 사회적 네트워크의 효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Coleman(1988: 98)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 사

회구조의 한 측면으로 그 구조내의 행위자들의 행동을 촉진한다. 2) 다른 자본들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생산적인- -그 존재 없이는 불가능한 목적의 달성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갖는다. 3) 사회적

자본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에 내재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전형적인 형태는 사회

적 네트워크로서 우리가 흔히 연줄망·관계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3)

3) 사회적 자본의 기능은 정보(information), 통제(control), 결속감(solidarity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

되고 있다 (Sandefur & Lauman , 1999).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적절한 정보를 빠르게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며, 가치관, 규범, 목적을 공유함으

로써 결속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찬웅, 1999: 791) 본고에서는 특히 정보와 관련된 사

회적 자본의 특성에 관심을 갖는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연줄, 연고, 관계 라는 용어도 좋지

만 우리사회에서는 이들이 기능적으로 중립적인 개념보다는 오히려 의도적이고, 파당적 이익에



사회적 네트워크론은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직장을 이동하며 또 그들 중 대다수는 적

극적인 구직활동에 나서지도 않았다 (Granovetter, 1974)는 발견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노동시장 정보의 양과 질이 노동자나 고용주가 처한 사회적 관계의 구조, 즉 사회

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성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비공식적인 방식, 특히 사회적 네트워

크에 의한 직장이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이렇게 획득된 노동시장 정보가 공식적 방식에 의해 획득

된 것에 비해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더 우월하기 때문이다(Granovetter, 1974; 1982). 첫째, 정형화

(stylized)된 내용을 담고 있는 신문광고나 고용사무소의 정보에 비해 친지와 전·현직 직장 동료들

에 의해 획득된 직업정보는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후자에 의해서만이 새

직장의 분위기, 같이 일하게될 동료나 상관들의 특성, 직장내의 집단역학관계 같은 중요한 정보들

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은 친지나 과거의 동료들을 새 직장에 소개할 때, 그들의

능력과 특성은 물론 새 직장의 특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서는 섣불리 나서려 하지 않는다.

즉 소개해줄 사람의 생산성(productivity)과 소개할 직업이 요구하는 기술수준(skill level)에 대한

사전 이해 없이는 쉽게 연결시켜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술한 노동이동에 관한 신고전학파 이론의 주장은 소위 배태의 문제

(problem of embeddedness)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노동자와 직업간의 연결이 노동의

공급(구직자의 능력, 열의)과 수요(구인처, 노동조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할 뿐 아니라 양측을 연결

시키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중개되기 때문이다.

Granovetter는 사회적 네트워크 중에서도 약한 네트워크(weak ties)가 정보통로로서의 기능이 뛰

어남을 주장하고 이를 노동시장의 노동자-직업 연결방식의 연구에 적용하였다(Granovetter, 1973,

1974). 그 결과를 보면, 1)네트워크가 공식적 연결(직업안내기관, 신문광고, 학교의 취업기관, 기업

체의 직접방문 등)보다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에게 쌍방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풍부하게 제공하였

고; 2) 강한 네트워크(strong ties. 즉, 가족, 친구, 이웃 등 자주 대면하는 집단) 보다도 약한 관계

(weak ties. 즉 접촉빈도가 낮은 집단)에 의한 직장연결이 질적으로 더 우수함을 입증하고 있다. 약

한 네트워크가 더 우월한 이유를 Granovetter는 그것이 행위자가 소속한 집단- -내부적으로 절친하

고 밀접하게 연결된 집단- -의 경계를 뛰어 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 한다 (1982:

106). 즉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는 정보의 공유정도가 높기 때문에 직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새로울 것이 없지만, 유대관계가 약한 경우는 정보의 공유정도가 낮아 상대방에게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Granovetter 이후 많은 연구들은 노동자에게 직장을 소개해 준 사람과 구직자 사이 네트워크의

강약에 따라 취업성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대표적인 몇 사례만 소개한다. Erickson &

Yancey(1980)는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는 약한 네트워크에 의해, 교육수

준이 낮은 경우 강한 네트워크에 의해 직장이동이 이루어질 때 그 성과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Lin(1982)의 연구, 그리고 그 동료들과의 연구(Lin, Ensel, and Vaughn, 1981)는 구직자가 네트워크

로부터 받을 수 사회적 자원의 크기를 Blau and Duncan(1967)이 개발한 사회경제적 지위

좌우되어 현상을 왜곡시키는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socioeconomic status)로 가정하고 취업자의 구직경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약한 관계가 양질

의 직장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재확인하였는데, 이것은 네트워크 강도차체의 효과라기보다도 약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강

약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Bridges and Villemez(1986)의 연구에서는 중개

자가 직장동료인 경우에도 직장이동과 재취업의 성과가 큼을 보여주고 있다. Lee(1993)는 직장폐쇄

를 경험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와 직업탐색의 구직효과를 비교하였으며, 네트워크의 강약

보다는 개별노동자의 네트워크 구조가 갖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변수로 네트워크 규모(size)와 밀도(density)를 사용하고 있는데, 규모가 크고 밀도가 낮을수

록 개인은 약한 네트워크에 둘러 쌓여(weak- tie network configuration)있을 것으로 전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네트워크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밀도가 낮을수록 취업전망이 긍정적이었고 직업탐

색의 강도가 낮았으며, 실업의기간이 짧고 과거소득이 유지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강한 네트워크가 유용하다는 연구도 있다. 빈곤층들은 사회적 지지와 조력

을 위해 강한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네트워크가 직장연결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매일매일 발생하는 위기상황(emergencies)

에서는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에 더욱 의존한다고 한다 (예컨데, Lomnitz, 1977; Murray, Rankin,

and Magill, 1981; Wellman, 1979). 이러한 결과에 대해 Granovetter (1982)는 강한 네트워크의 사용

은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나(Lomnitz의 경우), 약한 네트워크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경우이거나(Murray와 그 동료들), 급박한 가족적 혹은 개인적 니드 때문이지

(Wellman의 경우), 그 연구들이 강한 네트워크가 훨씬 더 유용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

다. 즉, 네트워크의 규모(size)가 적을수록 강한 경향이 있고, 또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경우는 강한

관계의 네트워크에 먼저 의존의 손길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 연구들이 강한 네

트워크가 약한 네트워크 보다 취업정보의 제공에 더 유용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동양권 사회의 경우 약한 네트워크보다는 강한 네트워크(strong ties)가 취업에 강력

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Bian(1997)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취업은

약한 관계보다는 강한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구인담당자(job- assigning authorities)로부터의

조력을 확보하는데 직접적 관계와 간접적 관계가 모두 사용되었으며, 구직노동자와 실질적 조력자

와는 주로 간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간접적 관계를 사용하는 구직노동자가 직접적 관계를 사

용하는 노동자보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네트워크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 단순한 직업정보 뿐 아니라 취업에서 행사될 수 있는 영향력까지가 포함되며, 약한 관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호의(favor)를 부탁하고 또 부탁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

이다.

III. 직업탐색의 구조적 제약모형 및 연구 가설



1. 직업탐색의 구조적 제약모형: 사회적 네트워크론과 직업탐색론의 통합

이상에서 우리는 노동자-직업 연결방식(worker- job matching)에 대해서 직업탐색모형과 네트워

크연결모형은 서로 대립되는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두 모형의 내용과 그들에 대

한 경험적 연구들로부터 확인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업탐색 모형에 의하면 직업

탐색이 구직과정에 필수적이며, 직업탐색의 강도(search intensity: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정도)가 취

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Ehrenberg and Smith, 1997[1999]; 624-625). 둘째

로, 네트워크연결 모형에 의하면 네트워크가, 더 나아가 약한 네트워크가, 개입이 되었느냐의 여부

가 노동자-직업연결의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아울러 약한 네트워크가 개입된

경우에는 적극적 직업탐색 활동이 없이도 노동자가 취업을 달성할 수 있다. (Granovetter, 1994,

1982; Lin, et . al., 1981; Lin, 1982)

이 두 주장은 그 이론적 배경이 매우 달라 일견 양립될 수 없어 보이지만, 본고에서는 핵심 변

수들의 시간적 인과적 선·후 관계를 고려해서 하나의 통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모형은 직

업탐색의 구조적 제약모형(structural constraint model of job search) 이라 명명하며, 그 출발점은

경제적 행위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행위는 사회구조에 배태(embedded)되어 있다는 사회적 네트워

크론자들의 전제에 둔다(Granovetter, 1985; Wellman, 1988).

직업탐색의 구조적 제약모형의 기본주장은 다음과 같다4):

1) 직장에 대한 정보- -예컨대, 취업제의의 빈도(offer arrival rage)와 임금분포(wage

distribution) 등- -는 직업탐색론자들의 주장(e.g., Rees & Shultz, 1970)처럼 탐색 혹은 초기

탐색(initial search)뿐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확보되며, 대부분의 경우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장정보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2) 직장(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사람은 그 임금제의(wage offer) 수준(들)과 임계임금

(reservation wage)을 비교할 것이며, 만약 임금제의 수준이 임계임금보다 높은 직장을 발견

한다면 탐색을 계속하기보다는 바로 취업을 할 것이다.

3) 만약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적절한 직장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면 적극적 직업탐색은

불필요하게 되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결핍되거나 그 구조적 특성상 불리한 경우는 적극적인

직업탐색을 통해서만이 직장 정보의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즉, 직업탐색의 동인은 직업탐색

으로부터 발생되는 기대소득(expected return)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직장정보가 구직자에

게 접근되지 않을 때- -즉, 네트워크를 통해서 불가능할 때- -발생하는 필요성 때문이다.

4)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된 직장 정보는 적극적 구직활동의 결과이기보다는 행위자

들이 직장, 학교, 교회, 가족, 친목, 지역사회, 출신지 등의 다양한 활동의 장에 참여한 결과- -

즉, 배태(embedded)의 결과- -로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그 확보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4) 이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논의는 이정규(2000) 이정규(근간)을 참고하시오.



(search cost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

5) 직장 정보의 통로로서 유용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주로 약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조

화된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구직자들 주위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규모(size)가 크고, 그 구성

원간의 친밀도(density, strength)가 낮으며, 그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social resource)가 높

은 경우가 질적으로 좋은 직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줄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면, 이직자와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직장정보 가운데 질 높은 정보는 사회적 네트워크

그 가운데에서도 약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며, 이러한 네트워크가 주변에 형성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 적극적인 직업탐색을 통해서만이 새 직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직장 정보가 직업탐색 이후에야 모든 구직자들에게 확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경우는 탐색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그리고 일부의 경우는 탐색을 수행해

야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결정하는 선행 제약조건(constraint)이 바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존재 여부 및 그 구조적 성격이라는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이러한 구조적 제약모형으로부터 검토하고자 하는 문제는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서처럼 사회

적 네트워크가 우리나라의 학교-직장의 전환(school- to- work transition)의 과정에 중요한 영향력

을 미치는지의 여부이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사회적 네트워크의 효과가 매우 두드러진다. 고졸 취업자들과 대졸

취업자들의 입직(job-matching)경로를 살펴본 장원섭(1997)의 연구에 의하면, 1995년 인문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 학교추천과 친구·친지의 소개가 인문계 학생 각각 약 29%와 23%, 실업계 고교는

57%와 12%, 전문대학은 54%와 21%(추정), 4년제 대학은 32%와 15%로 약 과반수 이상이 학교와

친인척·친구에 의해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와 기업체

간의 네트워크, 구직자 개인의 네트워크가 노동시장 진입자들의 취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일본은 제도화된 네트워크(Rosenbaum & Kariya, 1989; Kariya, 1998)

가 학교, 특히 고등학교와 기업체간에 존재하며, 양자간에 두터운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어 대다

수의 학생들이 직장의뢰제도(job referral system)라는 구직 통로를 통해 구직하는 형편이지만, 교

육체계와 기업체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연결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장상수, 1999:

757-758)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에서 학교추천의 중요성이 매

우 큰 것은 제도화된 네트워크의 구축이 충분히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박찬웅(1999)의 연구는 특정 기업체의 노동자들의 영업실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네트워크의 효

과를 들여다본 것으로 비록 취업은 아니지만 네트워크의 특성 중 외향 중앙성과 내향 중앙성

centrality)이 노동자들의 영업실적을 높이고 낮추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정규(2000)는 IMF관리체제 직후(1998년) 실직한 구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재취업을



달성하고 과거의 임금수준을 회복하는 정도를 직업탐색 변인과 네트워크 변인에 의해 설명해 보았

다. 그 결과를 보면, 직업탐색의 강도(intensity)를 빈도와 다양성으로 측정하였는데, 상당히 일관되

게 약한 네트워크의 특성과 반대되는 경우(즉 강한 네트워크의 규모가 크고 밀도가 높은 경우)에

직업탐색이 많아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약한 네트워크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경우는 성공

적 재취업 즉, 재취업의 확률과 재취업 직장에서 실직전 직장의 임금수준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탐색은 빈도와 다양성의 측면 모두 성공적인 재취업에 유의미한 영

향력을 보이지 않았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약한 네트워크가 항상 취업에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증거도 많다. 처음으로 노동시

장에 진입한 노동자들과 여성 혹은 사회적 약자층(여성, 흑인)의 경우 오히려 강한 네트워크가 중

요함을 지적하는 연구들이(Erickson & Yancey,1980; Lomnitz, 1977; Murray, Rankin, and Magill,

1981; Campbell, 1988; Campbell & Rosenfeld, 1985) 그것이다. Granovetter (1982) 역시 취업에 중

요한 네트워크인 직장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가 아직 부족한 신규노동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강한 네트워크가 질적으로 높은 직장에는 연결 시킬수 없을 지라도 취업에 중요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강한 네트워크가 노동자를 좋은 직장에 연결하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또한 취업에

유용한 약한 네트워크는 주로 과거의 스승이나 직장동료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

(Granovetter, 1982; Lin, 1982; Erkison & Yancey, 1980)도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는 직

업 관련 네트워크를 아직 형성하지 못한 노동시장 초입자(初入子)들로서는 직접 지원(direct

application)이나 공채시험 등도 좋은 직장으로 접근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사

람들의 경우 과연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1) 네트워크 요인과

직장탐색 요인 중 어느 변인이 학교-직업세계 전환(school- to- work transition)에 더 중요한 변수

인가?, 그리고 2) 위의 직업탐색의 구조적 제약모형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과연

직업탐색에 영향을 끼치는가?의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5)가운데 규모(size)와 강도(strength),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되지 않은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s: Lin, 1982; Lin et . al., 1981 참조)의 측면을 포함하여 변수를 구성하고자 한

다.

직업탐색의 구조적 제약모형에 의거한 본 연구의 핵심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네트워크가 고위직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며, 그 규모가 크고 관계가 약할수록 첫

직장의 질이 높을 것이다.

5) 본 논문에서 다루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어느 한 집단 전체의 구성원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

라, 개별 응답자의 주변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로서 자아중심적 네트워크(ego- centric networks)를 다

루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2) 직업탐색을 하고 더 나아가 그 강도(intensity)가 높을수록 첫 직장의 질이 높을 것이다.

3)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업탐색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적 자원이

풍부한 고위직과의 네트워크 혹은 약한 네트워크가 존재할 경우는 직업탐색의 취업에 대한

효과는 작을 것이고, 역으로 이러한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직업탐색의 그 효과

는 클 것이다. 둘째로 따라서 전자의 경우 직업탐색을 실행할 확률이 낮아지며, 후자의 경

우에 직업탐색은 보다 더 활성화될 것이다. 즉 직업탐색의 동인을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

으로 보는 것이다.

4) 입직(入職 job-matching)이 공개채용시험·스카우트, 학교 소개, 직접지원 등을 통해 이

루어지는 경우가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첫 직장의 질이 높을 것이다.

5) 입직의 질(job-matching quality), 즉 기술과 학력수준에 적합한 직장일수록 첫 직장의

질이 높을 것이다.

그 외에도 취업과 취업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통제변수들 즉, 성차별, 인적자본(human capital),

노동시장 분절론(segmented labor market ), 우리나라에 특징적인 지역연고주의들이 들어있는 아래

의 가설들도 연구모형에 포함한다.

6) 교육년수와 다양한 인적 자본 변인(자격증, 직업훈련, 아르바이트 경험 등)가 높을수록 첫 직

장의 임금수준은 높다.

7) 첫 취업 연령이 높을수록 첫 직장의 임금수준은 높다.

8) 남성이 여성보다 첫 직장의 임금수준은 높다.

9) 상용직 종사자가 임시직이나 일용직 종사자보다 임금수준이 높다

10) 제조·가스·건설업이나 유통·운수창고·금융업 종사자가 공공·개인 서비스업 종사자보다

임금수준이 높다

11) 경인, 경상, 충청·강원 지역에서 청소년기(연령=14)를 보낸 사람들이 전라 지역에서 청소년

기를 보낸 사람들보다 좋은 직장에 취업할 확률이 높다.

IV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initial labor market entry)한 자들로서,

그들의 첫 직장 취업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KLIPS)데이터 가운데 3차 년도 의 청

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에는 15세에서 30세까지 청년층의 입직(labor market entry)과정

에 영향력이 큰 변인들의 자료가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

특히 3차 년도 자료에는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동원 가능한 사회적 자원



(social resources: Lin [1982], Lin, et . al. [1981] 참조)과 네트워크의 강약(tie strength: Granovetter

[1994, 1982] 참조)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이다. 아울러 직장탐색의 강도(intensity)를 측정하는 변수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점도 강점이

라 하겠다.

한편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1) 극히

사례수가 적은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3% 미만)는 제외하고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만을 분석대상

에 포함한다.; 2) 사회적 네트워크 변수들은 2000년도에만 조사된 것이어서 최초 입직 년도가 2000

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영향력이 떨어질 것이므로 1995년 이후에 취업한 청년 응답자들만 대상

으로 삼는다.; 3) 비율이 높지 않은 고졸 미만(3%미만)은 제외한다.6) 4) 첫 취직 시점이 최종학력

보다 1년 이상 앞선 응답자는 제외한다.

2. 변수의 정의 및 연구모형

가. 종속변수:

핵심 종속변수인 첫 직장의 질은 그 직장에서 최초로 받은 임금으로 사용한다. 한국 노동패널

자료는 15세부터 30세까지의 취업자들에게 입사(入社)년도와 임금을 묻고 있는데 입사년도는 1985

부터 2000년(8월)까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경기변동의 요인들이 강하게 작용

하고 있는데, 각 년도별로 임금수준을 표준화(standardized)함으로써 일단 그 효과는 통제하였다.

즉, 종속변수는 각 입사년도별로 표준화된 임금(standardized income)이다. 이 변수는 아래의 임금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어 진다.

두 번째 종속변수는 직장탐색의 강도(search intensity)이다. 이 변수는 직장탐색의 여부, 직장탐

색을 실행한 경우 1주일 중 탐색일(探索日)의 수 그리고 하루 중 탐색시간(探索時間)을 종합한 더

미(dummy)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7) 이 변수는 아래의 탐색모형에 의해서 설명되어 진다.

나. 독립변수

임금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는 위의 탐색강도 변수 이외에 다음과 같다

1) 입직방법: 이 변수는 응답자가 첫 일자리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가를 나타내는 변수들

이다. 흔히들 탐색방법과 입직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이 양자가 동일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

6) 이러한 제한된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는 실제로 모든 응답자들을 포함시킨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 결과가 청년층의 학교-직업세계의 전환의 실상으로

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7) 직장탐색의 강도는 그에 투입한 시간을 중심으로 구성한 Barron & Mellow (1979)의 전례를 약간 변

화시켜 주(週)당 탐색일수와 일(日)당 탐색시간을 포함시킨 것이다.



해 볼 때 서로 구분되어야 할 변수라 할 것이다. 원 변수는 공개채용, 학교(교사, 학원)의 추천, 회

사측의 스카우트, 가족-친지의 소개, 직장 근무자의 소개, 직접지원, 기타 등의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모형에서는 ① 공개채용과 스카우트, ② 학교(교사, 학원) 추천, ③직접지원과 기타, ④

가족-친지-업체 근무자의 소개 등의 4 범주를 갖는 더미변수로 재구성하였다.

2)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변수: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변수는 응답자에게 교수, 고위공

무원, 중앙언론매체의 기자, 장성급이상 군인,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판사/검사/변호사 등 동원가

능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원(high status social resources)이 8촌 이내의 친인척 중에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물어보고 그들과의 관계를 묻는 8개의 질문들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 항목들은 사회

적 자원의 수와 관계의 강도 라는 두 가지 차원을 포함하고 있어, 다섯 범주를 갖는 더미 변수로

재구성되었다: ① 네트워크 없음 ② 소규모(1개) 네트워크에 강한 관계(평균이 보통관계 이상) ③

소규모의 네트워크에 약한 관계 (평균이 보통관계 이하) ④ 큰 규모(2개 이상)의 네트워크에 강한

관계 ⑤ 큰 규모의 네트워크에 약한 관계. 한편 이 변수는 실제로 구직에 공헌한 사람들의 특성이

기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응답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즉 사회적 자본에 해당한다.

3) 입직의 질(quality): 입직의 질은 응답자의 교육과 기술에 비교하여 첫 일자리 일의 수준이 적

합했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각각을 수준이 맞거나 높은 경우를 2로 하고 낮

은 경우를 1로 하여 통합한 변수를 구성하였고, 그 변수는 총 2점부터 4점까지의 값을 갖는다.

4) 그 외에도 다음의 독립변수가 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인적자본 관련변인(학력, 첫 직장 취업

시 연령, 아르바이트 경험)8), 노동시장분절 관련 변인(종사상의 지위, 업종), 차별 관련 변인(성, 14

세 즈음의 성장지역)

탐색모형에 투입된 변인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첫 취업시의 연령, 성, 14세 즈음

의 성장지역 등의 통제변인과 핵심 독립변인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이 투입되었다.

이 들은 서구의 선행연구들에서 네트워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로 확인된 바 있

는 변수들이다.

이상의 변수들의 특성은 <표 1>에 요약되어 있으며, 위 두 개의 모형을 검증하는 데에는 전통적

인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과 로짓분석(logit analysis)의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분석에는 범

용 소프트웨어인 SAS(8.12)를 사용하였다.

8) 인적자본 관련 변수 중 직업훈련과 자격증 변수는 사전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 임금모형

과 직업탐색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빈도 분포 및 평균

변수명 정의
평균(표준편차)과 빈도(%)
임금모형(n=668) 탐색모형(n=762)

종 속 변 수

임금 첫 직장의 임금 (연도별로 표준화됨) -0.02(1.01)

탐색강도

직장 탐색의 강도

0. 기준변수(탐색하지 않음)
1. 탐색 3일 이하 + 2시간 이하
2. 탐색 3일 이하 + 3시간 이상
3. 탐색 4일 이상 + 2시간 이하
4. 탐색 4일 이상 + 3시간 이상

0.20 (0.40)
0.09 (0.30)
0.09 (0.28)
0.08 (0.28)

423 (55.5)
215 (28.2)

124 (16.3)

독 립 변 수

부모의 SES
아르바이트

교육 년수

직장 시작 나이

성

상용직

직종

14세지역

탐색

입직경로

네트워크

입직의 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졸업 전 아르바이트 0: 경험 없음(기준)
6- : 6개월이하 경험

7+: 7개월이상 경험

최종학력 교육 년수 (yrs. of schling)
첫 직장을 시작한 나이

성별 (1=남성 0=여성)

상용직 여부 (1=상용직 0=임시-일용직)
첫 직장 업종 0: 서비스업 (기준)

제조: 제조 가스 건설업
유통: 유통 운수 창고 금융

14세의 성장 지역 0: 호남
경인: 서울-경기
경상: 경상

충강: 충청-강원
직장탐색강도 0: 탐색하지 않음

1: 주3일- & 하루2시간-
2: 주3일- & 하루3시간+
3: 주4일+ & 하루2시간-
4: 주4일+ & 하루3시간+

입직경로 0: 친척-친지-직원 소개
시험: 공채 혹은 스카우트
학교: 학교(학원/교사)추천
직접: 직접지원-기타

네트워크/규모/강도 0: 네트워크 없음
1: 1개 & 강함
2: 1개 & 약함
3: 2개+ & 강함
4: 2개+ & 약함

교육과 기술에 적합한 정도 (2∼4점)

0.16 (0.36)
0.08 (0.27)

13.60 (1.77)
22.14 (2.92)
0.43 (0.50)
0.76 (0.43)

0.33 (0.47)
0.41 (0.50)

0.41 (0.50)
0.34 (0.47)
0.12 (0.33)

0.20 (0.40)
0.09 (0.30)
0.09 (0.28)
0.08 (0.28)

0.23 (0.42)
0.49 (0.50)
0.20 (0.40)

0.07 (0.26)
0.04 (0.20)
0.04 (0.20)
0.02 (0.15)
3.39 (0.90)

35.4 (12.1)

13.57 (1.75)
22.26 (2.86)
0.46 (0.48)

101 (41.6)
317 (31.5)
240 (13.7)
104 (13.3)

635 (83.3)
81 (10.6)

46 (6.1)

주: 1) 탐색모형의 탐색강도1은 임금모형의 탐색강도1과 탐색강도2를 합한 것(=주당 3일이하 탐색)

탐색강도3은 임금모형의 탐색강도3과 탐색강도4를 합한 것(=주당 4일이상 탐색)

네트워크1은 임금모형의 네트워크1과 네트워크3을 합한 것(=관계 개수 1개)

네트워크3은 임금모형의 네트워크3과 네트워크4를 합한 것(=관계 개수 2개이상)

2) 자료: 한국노동패널 1, 2, 3차조사.



V. 분석 결과

1. 표본의 성격

<표 1>로부터 두드러지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청년층이 첫 직장에 입직

함에 있어서 학교/교사/학원 등 교육기관과 관련된 통로를 경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공채시

험의 비중이 매우 높다(스카우트는 5% 미만임)는 점과 친적, 친지, 기업체에 근무하는 지인(知人)

들을 통한 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약 9% 미만)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는 아직 본격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주는 직장 관련 네트워크

취업 전에 직업탐색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사람들의 비율도 높지 않다. 신규 취업자 중 직업탐색

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약 56%에 이르며 단지 45% 미만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실

시했을 따름이다. 이는 다수의 신규취업자들의 경우에는 학교-직업의 이행과정에서 구직활동이 중

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을 풍부히 보유하는 사회적

상위층과 8촌 이내의 친척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노동패널의 사회적 네

트워크 변수는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응답자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매우 제한적으로밖에

드러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혈연이 중요한 사회에서 8촌 이

내의 친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비록 그 관계의 강도(strength)에서 약하다고 응답되었다고 하더

라도 사실은 다른 많은 네트워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입직(job entry)의 질은 평균이 3.4 정도로 본 표본의 응답자들은 대체로 첫 직장에 만

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표본에서 여성은 그 비율이 57%로 다수를 점하고 있고, 응답자의

취업 전 평균 수학 연수(years of schooling)는 13.6년이며, 평균 입직 연령은 22세 정도이다. 또한

업종별로는 제조 가스 건설업에 33%, 유통 운수 창고 금융업에 41%로서 공공 및 개인 서비스 종

사자는 26% 정도가 되어 이 부문에 취업이 의외로 크지 않다.

2. 첫 직장에 대한 직업탐색과 네트워크의 효과: 임금모형

첫 직장에 대한 직업탐색과 네트워크의 효과를 검토한 모형은 임금모형으로 이에 대한 통계분석

의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모형이 제시되어 있는데, 모형1은 직업탐색

과 네트워크 변수들이 위에서 정의된 대로- -각 각 5범주 변수- -투입된 기본 모형(baseline model)

이다.



<표 2> 임금모형: 임금에 대한 직장탐색과 네트워크 구조 특성의 회귀분석모형

변수명
모형1 모형 21) 모형 31)

계수 Beta 계수 Beta 계수 Beta
절편

아르바이트 6-

아르바이트 7+

교육 년수

직장 시작 나이

성

상용직

직종-제조

직종-유통

14세지역-경인

14세지역-경상

14세지역-충강

-4.59 (0.40) ***

-0.25 (0.10) **

0.15 (0.13)

0.17 (0.03) ***

0.04 (0.02) ***

0.36 (0.08) ***

0.36 (0.08) ***

0.18 (0.09) *

0.24 (0.09) ***

0.25 (0.11) **

0.22 (0.11) **

0.54 (0.14) ***

0.40

-0.09

0.04

0.29

0.13

0.18

0.15

0.09

0.12

0.12

0.10

0.18

-4.60 (0.40) ***

-0.25 (0.10) ***

0.16 (0.13)

0.17 (0.03) ***

0.04 (0.02) ***

0.35 (0.08) ***

0.36 (0.08) ***

0.18 (0.09) *

0.24 (0.09) ***

0.25 (0.11) **

0.22 (0.11) *

0.54 (0.13) ***

-0.09

0.04

0.29

0.13

0.17

0.15

0.09

0.12

0.12

0.10

0.18

-4.64 (0.40) ***

-0.26 (0.10) ***

0.16 (0.13)

0.16 (0.03) ***

0.05 (0.02) ***

0.34 (0.08) ***

0.37 (0.08) ***

0.20 (0.09) **

0.26 (0.09) ***

0.24 (0.11) **

0.22 (0.11) *

0.57 (0.14) ***

-0.10

0.04

0.29

0.13

0.17

0.16

0.09

0.13

0.12

0.10

0.19

탐색1: 3일- 2시간-

탐색2: 3일- 3시간+

탐색3: 4일+2시간-

탐색4: 3일+3시간+

-0.06 (0.09)

-0.08 (0.12)

-0.08 (0.12)

-0.23 (0.12) *

-0.02

-0.02

-0.02

-0.23

-0.06 (0.09)

-0.08 (0.12)

-0.07 (0.12)

-0.23 (0.12) *

-0.02

-0.02

-0.02

-0.06

-0.05 (0.10)

-0.06 (0.13)

-0.04 (0.14)

-0.21 (0.14)

-0.02

-0.02

-0.01

-0.06

입직-시험

입직-학교

입직-직접

0.28 (0.14) **

0.14 (0.13)

0.00 (0.14)

0.28

0.14

0.00

0.29 (0.14) **

0.14 (0.13)

0.00 (0.14)

0.12

0.07

0.00

0.29 (0.14) **

0.15 (0.13)

0.01 (0.14)

0.12

0.07

0.00

네트워크1: 1개/강

네트워크2: 1개/약

네트워크3:2+개/강

네트워크4:2+개/약

0.28 (0.13) **

0.16 (0.17)

0.17 (0.17)

0.02 (0.23)

0.28

0.16

0.17

0.02

0.23 (0.11) **

0.12 (0.13)

0.07

0.03

0.16 (0.14)

0.52 (0.23) **

0.05

0.13

입직의 질 0.12 (0.04) *** 0.12 0.12 (0.04) *** 0.11 0.12 (0.04) *** 0.11

탐색1*네트워크1개

탐색2*네트워크1개

탐색3*네트워크1개

탐색4*네트워크1개

0.20 (0.31)

0.04 (0.42)

0.38 (0.36)

0.00 (0.40)

0.02

0.00

0.04

0.00

탐색1*네트워크2개

탐색2*네트워크2개

탐색3*네트워크2개

탐색4*네트워크2개

-0.51 (0.35)

-0.49 (0.38)

- 1.40 (0.50) ***

-0.45 (0.46)

-0.07

-0.06

-0.11

-0.04

사례수=668

R- sq=0.3184 ***

사례수=668

R- sq=0.3157 ***

사례수=668

R- sq=0.3270 ***
주 1) 모형2-모형3에서 네트워크1은 네트워크1과 네트워크2를 합한 것 즉, 1개의 관계만 있는 경우

네트워크3는 네트워크3과 네트워크4를 합한 것 즉, 2개 이상 관계가 있는 경우

2) * p< 0.1; ** p < 0.05; *** p < 0.01

3) 괄호 안은 표준오차

4) 자료: 한국노동패널 1, 2, 3차조사.



이 두 개의 원변수(original variable)들은 연구가설 3 을 검증함에 있어서 자료의 성격상 발생하는

필요에 따라 모형2와 모형3에서 약간 변형된다.9)

먼저 「모형1」을 살펴보면, 단기간 즉, 6개월 이하의 아르바이트는 첫 직장의 취업에 오히려 불

리한 효과를 낼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첫 직장을 시작하기 전에 나이가 많

을수록 좋은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이의 효과는 아마도 고등

교육의 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상용직이 임시직이나 일용직

보다 임금이 높으며, 제조 가스 건설업 등과 유통, 운수, 창고, 금융업종 이 서비스 직종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부분 성차별과 분절된 노동시장이 존재함을 입증하

고 있다. 청소년기의 성장지역은 지역 연고주의를 대변하는 변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경인, 경상, 충청, 강원 지역 출신들이 호남지역 출신들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입직 변수들을 살펴보면, 학교의 소개를 거친 경우나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기타범

주 포함)한 경우 모두 가족을 통해 취업한 경우보다 첫 취업의 질이 높지 않다. 단지 공채 시험을

통한 취업이 첫 임금 수준을 높여주는데 상대적인 공헌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비판을 많

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취업자의 능력을 최소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시험이라는 기재

를 통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직업탐색 변수를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탐색이 첫 직장의 임금을 높이

지 못하거나, 가장 적극적인 경우(마지막 범주) 임금수준에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

만 네트워크 규모와 강도(strength) 변수는 우선 그 임금수준에 모두 긍정적이며, 그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강한 관계에 배태되어 있을 때 임금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모형2」

도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이는데 네트워크의 규모가 존재하나 적을 때 임금을 유의미하게 높이고

있다.10)

「모형3」에서는 네트워크 요인과 직업탐색 요인의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를 보면, 고위지위의 친척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 탐색을 실행해도 거의 임금에 영향

을 끼치지 못하지만, 탐색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는, 규모가 클수록 임금

9) 연구가설 3 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직업탐색 변수와 네트워크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해야 하는

데, 이 두 개의 원변수들을 교차분석 해본 결과, 직업탐색의 5번째 범주와 네트워크의 4번째 범주가

교차하는 지점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상호작용 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이

두 변수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모형1과 모형2의 변수들이 갖는 계수(coefficient )값들을 살

펴보면, 두 모형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모형3으로부터 얻어지는 상호작용효과로부터

원변수들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10) 필자는 직업탐색 변수로 직업탐색 강도 이외에도 ①직업탐색 방법- -공공직업알선기관의 사용과

같은 공식적인 탐색방법, 학교 및 여타 교육기관을 통한 탐색방법, 친적·가족·친구등을 통한 비공

식적 방법으로 구성, ②가족·친척·친지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법의 수 ③구직방법의 종류 등의

변인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직업탐색이 첫 직장의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가를 살펴본 바 있다.

그 결과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대동소이하였다. 즉 모두 첫 직장의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으면

서 그 방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키는 경향이 드러난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규모가 적은 경우 (탐색1∼4 * 네

트워크 1개) 적극적 탐색은 임금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네트워크이 규모가 큰 경우 (탐색1∼

4 * 네트워크 2개 이상) 적극적 탐색의 영향은 오히려 임금수준을 떨어뜨리고 방향으로 움직인다.

상호작용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표 3> 네트워크와 직업탐색의 상호작용효과

네트워크 직업탐색 구직 성과 (취업 후 임금수준)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실행

없음

실행

(기준범주)

탐색강도가 높을수록 임금 하락 (통계적으로 무의미)

네트워크 규모가 클 때 임금 증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네트워크 규모가 적고 탐색강도가 높을 때 임금상승

(통계적으로 무의미)

네트워크 규모가 크고 탐색강도가 높을 때 임금하락

(통계적으로 일부 유의미)

연구가설 3 의 두 번째 요소, 즉 네트워크가 직업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

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는 종속변수가 탐색의 강도로서 기준(reference)범주가 가장 적극적

인 탐색(주당 4회 이상 탐색)이다. 이 기준범주에 대비하여, 탐색을 하지 않을 확률과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탐색(주당 3회 이하 탐색)의 확률을 친척 네트워크의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투입

된 통제변수 중 교육수준과 취업 시의 연령, 청소년기에 성장한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탐색모형: 탐색의 강도(주당 탐색 일수)에 대한 다항 로짓 모형

변수명

M-L 변량분석 로짓 회귀 계수의 추정

DF Chisq
Pr (탐색 않음/

탐색 주당 4+회)

Pr(탐색 주당3-회/

탐색 주당 4+회)
절편

부모의 SES

교육 년수

직장시작나이

성

14세지역 1

2

3

네트워크규모 0

1

2

2

2

2

2

6

4

22.06 ***

0.25

27.47 ***

7.64 **

1

23.64 ***

7.61

4.35 (1.00) ***

0.00 (0.01)

- 0.26 (0.08) ***

0.01 (0.05)

0.11 (0.23)

0.04 (0.17)

- 0.24 (0.18)

- 0.10 (0.22)

0.20 (0.19)

- 0.08 (0.24)

1.90 (1.10) *

- 0.00 (0.01)

0.08 (0.09)

- 0.11 (0.06) *

0.25 (0.26)

- 0.26 (0.19)

0.16 (0.19)

- 0.67 (0.27) **

0.10 (0.21)

- 0.57 (0.27) **
Maximum Likelihood Test

DF: 1E3

Chisq: 1184.47 (p=0.82)

사례수 = 762

- 2LL1 = 1674.3

- 2LL2 = 1418.5

자료: 한국노동패널 1, 2, 3차조사.



네트워크 변수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그 규모가 클 때와 작을 때는 직업탐색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보인다. 이 경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예측된 확률을 <표 5>에 계산해 보았는데,

부분적으로 연구가설 3 의 두 번째 요소를 지지하고 있다. 즉, 네트워크 규모가 작아질수록 탐색

을 하지 않으며,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질수록 소극적 탐색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적극적 탐색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록 일관된 경향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

회적 네트워크가 탐색의 적극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

의 규모가 커질수록 소극적 탐색으로 어느 정도 직장정보의 부족이 보충되고, 적극적 탐색은 실시

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네트워크 규모와 주당 탐색 일수 사이의 관계: 예측된 확률

네트워크 없음 네트워크 1개 네트워크 2개

탐색 안함 61.3% 63.2% 47.3%

탐색 주당 3일 이하 24.0% 16.7% 37.0%

탐색 주당 4일 이상 14.8% 20.2% 15.6%

합계 100.0% 100.0% 100.0%

VI.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청년층의 학업 종료 후 첫 취업- -학교-직업세계의 이행-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초점을 대상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와 직업탐색의 강도

(search intensity)에 맞추고 이 변인들이 학교-직업 이행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주로

분석하였다.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은 경제사회학자들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네트워크

가 취업의 성과를 결정하는데 탐색에 앞서 중요한 효과를 내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본고에서

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신고전파 노동경제학자들의 주장과 사회학의 네트워크론자들의 견해를

직업탐색의 구조적 제약모형으로 통합하여 논리적 선후관계를 설정해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적 자원이 풍부한 고위직과의 네트워크 혹은 약한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경

우는 직업탐색의 취업에 대한 효과는 작을 것이고, 역으로 이러한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에 직업탐색의 그 효과는 클 것이다. 둘째로 따라서 전자의 경우 직업탐색을 실행할 확률이 낮아

지며, 후자의 경우에 직업탐색은 보다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직업탐색이 신고전파 노동경제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양

질의 직장에 연결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직업탐색은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첫 임금수준에 영향력이 없는 것은 물론, 네트워크의



규모가 클 때에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임금을 낮추는 효과도 보인다. 또한 네트워크가 소

규모일 때도 높은 탐색 강도는 임금 상승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내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인력은행과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취업대책, 즉 직

업알선서비스의 효율성에 심각한 회의를 제기한다. 현재의 직업알선서비스는 신고전 경제학이 제

시하는 것처럼 직업탐색을 강화할수록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정보 유통을 활성화시켜 노동시장

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리라는 직업탐색론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은 결코 노동시장 정보의 유통을 의미 있게 활성화시키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론자들의 주장처럼, 직장과 구직자에 대한 정형화되고 제한적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을지언정, 구직자와 구인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는 노동시장에 순환시키

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구직·구인 행위자가 어떠한 사회구조적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노동시장 정보의 불균형

도 발생할 것이며, 이 문제 역시 현행 정부의 대책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

적으로, 사회의 고위 지위(high SES)에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노동자는 직장탐색의 수고

로움이 없더라도 네트워크의 의도적·비의도적 도움으로 어려운 구직의 문을 열게 될 것인 반면,

그렇지 못한 노동자는 강도 높게 직장을 탐색하고서도 그 시간과 노력의 투자에 걸 맞는 직장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직자의 재취업이나 학교-직업 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

하다 아니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처럼 직업알선기관과 구인 기업체 사이의 네트워크를

제도화할 필요성도 제기해볼 수 있다. 일본은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기업체와의 오랜 노동

력수급 관행을 형성하여 능력에 적절하게 학생을 배치(placement)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네트워

크가 제공하는 신뢰(trust ) 라는 사회적 자본이 구축된 결과 학교-직업 이행에 매우 효율적인 제

도로 평가받고 있다 (e.g., Rosenbaum & Kariya, 1989; Kariya, 1988). 카나다(Canada)의

IAS(Industrial Adjustment Services)도 비록 현재는 폐지되고 없지만 구조조정 실직자의 취업알선

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취업알선시스템

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클 것이다.

IMF 관리체제 이후 거액의 직업훈련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취업 성공율이 20∼25%에 머문다

는 언론보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인적자본의 형성과 직장의 연결(worker- job matching)고리로 적절

히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직업정보

의 제공시스템은 적절히 운영되기만 한다면, 재취업훈련에 비해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수 있

다(Leigh, 1988)고 한다. 이제는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작동을 위해서, 그리고 실직자를 줄이고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서 네트워크 모형이나 개념도 우리나라 노동문제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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